
- 1 -

1  수사 결과

□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(이하 ‘금감원 특사경’)은 남부지검의

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

◦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‘기소의견’으로 검찰(남부지검)에

송치(‘23.6.23.)하였습니다.

  ※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(Fast-track)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, 남부지검이 

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

□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

담당 분야 ’베스트 애널리스트‘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

영향력을 보유한 자로

◦ ’매수의견‘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

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(22개 종목)을 매수하였다가

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.2억원의 부당이득을

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(※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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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,

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행위 적발

   - ‘매수의견’ 조사분석자료 공표前 매수, 공표後 매도 수법(부당이득 약 5.2억원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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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행위 사건 개요>

2  수사의 시사점 및 향후 계획

□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

작성·공표하여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

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

◦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

자본시장의 ’신뢰‘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.

□ 더욱이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

반복적으로 발생*하고 있는바,

◦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

조사분석자료 심의·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.

 *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유형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’기소의견‘으로 송치하였음

   [①’21.4. H사 애널리스트 징역 3년 확정, ②‘21.12. D사 리서치센터장 징역 1.5년 확정]

□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

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http://www.fss.or.kr

